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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 C폴리머 증설 순풍인가! 역풍인가!
폴리머 증설을 향한 N C C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3년간의 긴터널에서 갓 벗어나고 있는 N C C기업의 이같은 증설바람은「순풍」과「역풍」사이를

오가며 기초유분 및 폴리머시장을 또 한차례 달구고 있다.

NCC 업계는 최근 들어 석유화학산업이 기대이상의 빠른 회복세를 거듭하는 등 침체국면에서 벗어

나자 합성수지를 중심으로한 폴리머 증설계획을 발표했다.

그 범위 또한 연례적인 것에서 벗어나 규제품목의 신증설을 적극 모색하는 등 규모면에서는 9 1년에

못미치나 대담성과 의욕면에서는 이를 능가한다는 주위의 평이 나돌 정도로 가열찬 행마를 전개하

고 있다.

9월현재 공식화된 폴리머 신증설계획은 유공·삼성종합화학·럭키·현대석유화학·한양화학 등이

일단 주축을 이루고 있다.

유공은 S M공장 증설과 P P·P E등 범용수지공장 신설계획을, 삼성종합화학은 L L D P E공장 완공에

이어 S M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삼성종합화학은 S M증설 관련보고서를 이미 정부에 제출하는 등 N C C증설을 향한 교두보 확보

에 전력하고 있다.

럭키는 수요다각화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컴파운드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P E·P V C공장 증설을

거듭하고 있으며, 극도의 수급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옥탄올의 증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양화학도 이에 뒤질세라 1 2만5 0 0 0톤규모의 PVC 메머드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호남석유화학과 현

대석유화학 또한 연내 EG 신증설계획을 가시화한다는 기본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같은 신증설계획 가운데에 럭키와 한양화학이 주도하고 있는 PVC, 옥탄올등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품목으로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범용합성수지에 집중돼 있는 이번 N C C기

업의 신증설바람을「순풍」으로 이해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수는 없다.

첫째, NCC기업의 이번 신증설계획은 그 대상에 있어서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공급과잉에 따른 기업간 마찰을 계속해 왔던 품목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둘째, 기업간 자율적인 협의 및 정확한 시장판단에 기초한 것이 아닌 무작정 정부를 등에업고 강행

하겠다는 식의「무대포 발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가장 시급한 옥탄올 등의 증설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주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번 신증설바람은 자칫 UP-DOWN 기업간의 자정적 시장판단이 아닌 그야말로 대

정부 로비에 의해 평가되고 결정되는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점에서「순풍」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여하튼 다양한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N C C의 폴리머 증설은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따

른 결과가 향후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큰 변수가 될 것임엔 틀림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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